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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드라마의 통섭 양상 연구

-1960년대 문학의 서사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Convergence of Literature and Drama

-Focused on the narrativization of literature in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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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Mi-young*

요 약 본 연구는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2005)으로 드라마가 1960년대의 한국사회와 문학을 대중에게 전달하

는 전략을 검토한다. 이 드라마는 세 명의 인물에 주목하여 1960년대의 역사적 격변과 문학의 대응을 형상화한다. 특

히 실존 정치인인 캐릭터를 등장시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따라서 드라마는 해설자와 인터뷰, 그

리고 영상자료를 통하여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동시에, 정치사회적 사건들이 한국인의 내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김지하와 김승옥의 서사를 통해서 드라마는 1960년대 한국의 문학이 정치적·사회적 맥

락 속에서 부당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전달한다. 권력층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김지하와 내면의 풍경을 그려

내는 김승옥의 방식으로 정치적 현실과 문학의 대응을 영상서사로 그려낸다. 이로써 이 드라마는 다소 전형적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학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또한 한국인의 내면에 1960년대

의 기억이 어떠한 흔적을 남겼는가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

주요어 : 문학, 시, 드라마,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 형상화, 김지하, 김승옥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rama “Still in Marronnier Park”(2005) to examine the strategies by which 

the drama communicates Korean society and literature of the 1960s to the public. The drama focuses on three 

characters to characterize the historical upheavals of the 1960s and the literary response. In particular, the drama 

tackles the historical events of the time head-on by introducing characters who are real-life politicians. 

Therefore, the drama explains historical events through narrators, interviews, and video footage, and at the same 

time, it helps us understand how political and social events affected the inner lives of Koreans. Through the 

narratives of Kim Ji-ha and Kim Seung-ok, the drama also conveys how Korean literature responded to unjust 

realitie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1960s. Kim Ji-ha's rebellion against those in power and Kim 

Seung-ok's depiction of her inner landscape are used to portray the response of literature to political reality. 

Although the drama has the limitation of being somewhat typical, it raises meaningful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literatur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1960s and how the memory of the 1960s has 

left a trace in the minds of Koreans. 

Key words : Literature, Poem, Drama, Korean Drama, <Still in Marronnier Park>, Kim Ji-ha, Kim Seun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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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테리 이글턴은 문학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관

하여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문학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준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이었으며,

특정한 사회의 가치를 구현하고 확산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1] 이글턴의 지적대로 문학은

한 시대와 사회의 가치와 공감을 구현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한국문학은 영문학

과 달리 사회 현실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결하여왔다.

식민지시기에서부터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관하여 적

극적으로 발언하며, 저항을 이어온 것이 한국문학의 주

요한 흐름 중 하나임은 부정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문학에서 정치적인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그리

고 이는 한국문화사를 영상화한 영상매체의 구성과 서

사, 인물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한국의

문화사를 영상화한 드라마 <명동백작>(2004)은 한국전

쟁 직후 한국사회의 참혹한 현실과 전쟁의 상흔을 현실

적·이념적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하였던 문학가와 예술

가의 삶을 조망한다. 특히 김수영의 시와 생애를 중점

적으로 다룸으로써,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경험한 시인

의 내면에 자리한 ‘빨갱이 콤플렉스’와 4.19를 기점으로

표현되는 그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 문제의식과 미의식

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의 문학에서 정치적 이

데올로기는 문학가의 삶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문

학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자 맥락으로 기능

함을 영상서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연작으로 제작된 EBS 문화사 시리즈는 명동을 중심

공간으로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문화풍경을 그려낸

<명동백작>(2004)를 시작으로, 1960년대 문화를 인터

뷰로 담아낸 <100인의 증언-60년대 문화를 말한

다>(2004), 다큐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2005),

다시 인터뷰로 구성한 <100인의 증언-70,80년대 문화

를 말한다>(2005)로 이어졌다. 이는 장편 다큐드라마로

당대의 한국 문화사를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교양적 접

근성과 당대 문화 지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

연속 인터뷰를 통해서 당대의 문화를 좀 더 심도깊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다큐드라마의 형식으로 제작

한 두 편 <명동백작>과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EBS

의 교육적 방향성과 대중성을 선취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20년의 문학 및 문화사와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풍속을 영상으로 서사화하고 있다는 특별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분위기와 습속, 그리고 문화를

드라마화하였다는 매우 특수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EBS문화사 시리즈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첫 번째 기획

인 다큐드라마 <명동백작>(2004)에 집중되어 있다.

<명동백작>과 <지금도 마로니에는>을 중심으로 EBS

문화사 시리즈의 브랜드 전략과 가능성을 평가한 논의

[2]를 시작으로, 드라마의 중심인물인 이봉구에 초점을

맞춰 그의 에세이와 드라마를 비교 분석[3]하였던 기존

논의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드라마의 구성과 인물의

서사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사와 시인의

세계관을 영상화하고자 하였던 시도를 다각도로 읽어

내고 의미화한 논의[4]~[5] 또한 시도된 바 있다. 이들

기존 논의는 풍부한 문화사적 맥락을 드라마 속에 녹여

내는 전략과 영상매체 속 문학인의 표상을 면밀히 검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명동백작>(2004)에

한정되어있거나, 이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어 1950년대

문화사와 풍속에 주로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명동백작>에서는 4.19와 같은 역사적·정치

적 맥락이 비교적 배면에 놓여있으므로, 전쟁 직후의

참혹함 속에서도 꽃을 피웠던 문화인들의 삶으로 형상

화한 1950-1960년대 초반의 문화와 문학가로서의 정의

와 내적갈등에 집중할 수 있었다. 즉, 한국문학의 주요

한 역동성 중 하나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문학, 그

리고 당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갈등과 딜레마는 드라

마의 특성상 초점화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는 EBS문화사 시리즈의 두 번째 기획이

자, 군사 쿠데타 직후의 한국사회와 문화, 문학가를 조

망한 <지금도 마로니에는>(2005)에 주목한다. 이 드라

마는 군부정권의 출범, 한일협정, 삼선개헌과 같은 역사

적·정치적 사건들이 이 소용돌이치는 사회적 국면 속에

서 세 명의 청년 김승옥, 김지하, 김중태의 행보를 엮어

낸다. 이를 통해 문학의 효용과 당위성, 정치와 문학,

사회와 문학의 목소리, 지식인과 사회 참여에 관한 인

물들의 선택과 당대의 풍경을 함께 제시한다. 본고는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의 서사와 구성을 검토하

여 1970-80년대 문화사와 정치-문학의 관계에 대한 드

라마의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이로써 문학과 정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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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영상서사로 전달하는 방식과 그 효과, 드라마가

대중들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드라마의 구성 전

략과 인물의 설정을 전작인 <명동백작>과 비교하여 검

토한 후, 중심인물인 김지하와 김승옥의 서사를 통하여

1960년대 문학을 영상서사가 형상화하는 방식을 살핀

다. 이로써 드라마가 1960년대 문학을 시청자들에게 설

명하고 이미지화하는 전략과 그 한계 및 의의를 고찰하

고자 한다.

Ⅱ.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1960년대와 대학로

1. 형식의 반복과 정치적 맥락의 강화

1960년대는 4.19와 5.16,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

시화에 이르기는 격동의 시기였다. 청년과 시민들의 목

소리에 독재 정치가 종막을 내렸으며, 이는 진정한 민

주주의가 시작되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듬해의 군사정변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

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이후 30여 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은 문화예술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정신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5.16 직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를 다루는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국문학의 고민과 성취는 무엇이

었는가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때문에 드라마는 당대 문

학의 고민을 전달해야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변혁의 추

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이중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드라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서

사 외에도 역사적 고증을 위한 자료 화면과 인터뷰, 그

리고 상세한 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서론에서 서술한 바대로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

는>은 EBS 문화사 시리즈의 세 번째 기획이므로, <명

동백작>의 형식과 구도가 본 드라마에서도 반복된다.

이를테면 <지금도 마로니에는> 역시 <명동백작>에 등

장하였던 해설자(정보석 분)이 첫화부터 등장하여, 당

대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한다. 해설자는 드라마의 주요

배경인 시대와 사회의 분위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김승옥과 김지하라는 이른바 1960년대 한국문학을 대

표하는 문인들의 문학과 삶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시청

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명동백작>에서도 그러하

였던 것처럼 당대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교차하여 드

라마의 신뢰도와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인터뷰와 실제 영상자료의 활용, 그리고 해설자의 적

극적인 개입이라는 면에서 이 드라마는 전작인 <명동

백작>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금도 마

로니에는>는 <명동백작>에 비해 해설의 빈도가 높아

졌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 활용과 구성에서도 전작과는

구별되는 지점을 지닌다. 이는 드라마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 첫 번째 방영분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명동

백작>의 첫화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명동에 돌아온

소설가 이봉구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명동을 중심으로

전후의 피폐한 정신세계에서 낭만을 피워낸 문화예술

인들의 세계를 구현하겠다는 드라마의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이에 비해 <지금도 마로니에는>의 1회분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폐쇄된 대학교의 정문을 바라보

는 청년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혁명공약을

읽고 있는 김지하의 모습을 시작으로, 학교가 폐쇄된

대학로에서 시작한 첫화는 군인들이 지키는 정문 앞에

선 학생들과 다방에 모여 5.16에 관해 목소리를 높여

의견을 나누는 장면들로 구성되었다.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에 나섰다는 선언문과 굳게 닫힌 대학교 정

문을 지키는 군인들은 이 드라마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

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그림 1.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 첫 화의 장면

Figure 1. A scene from the first episod of the drama <Still in

Marronnier Park>.

당대의 사회 상황을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드라마의 첫화는 <지금도 마로니에는>이 1960년대의

문화풍경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한국문학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에 관심

을 쏟고 있음을 반증한다. 물론 교양적 성격이 강한 다

큐드라마가 1960년대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군

부독재와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

이다. 다만 이 드라마는 동시대를 다루고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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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시봉>(2015)의 사례처럼 화려한 당대의 대중문화

풍경을 먼저 제시한 뒤에 이를 탄압하는 엄혹한 정치적

현실에 관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우회하기보다 시작

에서부터 전면화하는 전략을 택한다. 서사의 발단에서

부터 정치적 맥락을 정면으로 다루는 방식은 분명 시청

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본 드라마가 교육적 목적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

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시작점에서

부터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즉, 당대의 정치

사회적 현실에 지식인 청년들이 대항하는 구도를 정면

으로 다룸으로써 문학과 사회의 문제를 시청자들에게

진지하고도 묵직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전작인

<명동백작>에 비하여 무거운 분위기로 흐른다. 장소적

배경 또한 전작에 비해 치열한 논쟁과 긴장의 장으로

구성된다. 술에 취해 문학을 논하는 문인들의 공간인

낭만적인 명동에서 첨예한 이념 대결의 장인 대학로에

의 공간 이동이 그것이다. 이전하기 전의 서울대학교

문리학부가 있었던 대학로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애

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박정희 정부에 대항하는 학생

들과 경찰의 지령을 받고 학내에 잠입한 스파이가 공존

하는, 팽팽한 긴장과 격렬한 학생운동의 장소로 형상화

된다. 삼삼오오 모인 인물들은 <명동백작>에서처럼 시

를 읊거나 문학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현실의 사회문제

에 대해 논쟁하고 정권을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후반

부에 등장하는 교도소와 남영동의 대공분실로 추측되

는 장소는 본 드라마의 시사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물론 이 드라마는 <명동백작>의 형식을 반복한다.

해설과 영상 및 인터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해설자 역할을 맡은 배우도 변화 없이 기용하여 ‘문화

사 시리즈’의 연속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전작에 등

장하였던 인물들과 ‘은성’과 같은 명동의 장소를 통해서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어지는 문화사의 맥락을 이

어간다. 다만, 주요 공간을 낭만의 거리 명동에서 이념

적 외침과 긴장이 들끓는 대학로로 이동함으로써 군사

정권 하의 엄혹한 시대 상황을 제시하고, 사회를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부각한다. 특히 군사정권에 대항하

는 청년들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 사건과 같은 정치사회적 사건의 한복판에 놓인

인물을 그려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전작에

비해 이 드라마가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2. 정치적 인물(캐릭터) 활용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는 1960년대의 정치사

회적 사건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문화의 흐름과 함께

정치적 문제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이같은 드라마의

서사가 문학의 내면과 고민보다 사회적 문제의식에 집

중하게 된 데에는 인물의 구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명동백작>은 문화사 시리즈라는 브

랜드에 충실하게 문화예술계의 인사들에 집중한 바 있

다. 그리고 김수영과 박인환이라는 두 명의 시인에 집

중함으로써 문학과 세계의 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방

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명동백작>이 세계를 반영하

는 문학의 서로 다른 시선을 ‘문학’에 집중하여 그려내

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김승옥과 김지하, 김현과 같은 문인뿐만 아니라, 김중

태, 박재일, 장일순 등과 같이 당대에 사회 활동을 이어

나갔던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을 진행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61학번인 김중태를 드라마

의 서사를 이어가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등장시키

며, 에피소드에 따라 김승옥이나 심지어는 김지하보다

도 많은 비중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실존하는 정치계 인사인 김중태의 활약은 ‘문화사 시

리즈’를 자칭하는 다큐드라마의 전략으로는 다소 위험

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김

중태를 중심으로 정면으로 사회에 부딪치고 불의에 대

항하는 청년의 표상을 그려낸다. 이는 1960년대 한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자 당대를 의

미화하는 드라마의 전략으로 읽힌다. 김중태를 활용하

여 1960년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당대 한국사회에 팽

배하였던 ‘먹고 사는 문제’의 딜레마를 설명한다. 경제

개발을 우선하고 한국식 민주주의를 열어가겠다는 박

정희 정부의 주장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당시 한

국인들의 열망에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드라마는 김중

태의 대사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침묵과 동조를 비판하

는 한편으로, 해설자의 해설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팽배

하였던 경제적 성장을 향한 열망을 설명한다. 이로써

현재까지도 평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정부와 객관적 거

리를 만드는 한편으로, 김중태의 서사를 통해서 비판적

인 시선을 선취한다.

이로 인해서 드라마는 후반으로 향할수록 김승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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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의 서사보다는 김중태의 서사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수영의 삶과 문학에 집중하

였던 전작과 달리,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던 김중태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김지하에 초

점을 맞추어 드라마의 후반부를 이끌어나간다. 6.3 항쟁

과 한일협정 반대투쟁, 제1차 인혁당 사건과 동백림 사

건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학생들의 관점에서 진행된다.

한일협정을 전후하여 학생운동과 정부의 제압이 거듭

일어나던 시기였으므로, 드라마는 이 사건들을 빠르게

짚어나간다. 이에 따라 극의 전반부에는 가난한 대학생

들이 모여 숙식을 해결하던 대학과 대학로가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투쟁과 학생운동의 장으로 변모하며, 그 중

심에는 김중태가 위치한다.

긴박하게 계속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드라마는 하나

씩 꼼꼼히 살피기보다는, 민족주의자인 김중태의 관점

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조망한다. 이

를테면,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박정희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로 이어지기까지의 변화를 드라마는 김

중태의 태도 변화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대학

연합체를 주체로 시작된 한일협정반대운동은 반외세와

반일의 기조를 띠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민족주의가

일관되게 지속되었다.[6] 민족주의자의 성격을 지닌 김

중태 또한, 극의 초반에는 정세를 안정시킨 후에는 물

러나겠다는 군부의 주장을 의심하면서도 군인과 술을

마시며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인물로 제시되었

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6.3 항쟁과 한일협정반대운동을

거치며 박정희 정부를 향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변모한다. 드라마는 한일협정반대운동의 진행과

정부의 탄압을 배치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김중태의 변

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는 김중태의 내적인 고뇌와 괴로

움 또한 조명한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철없는 청년처럼

웃던 그는 자신의 활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에 죄책감을 느낀다. 보수적인 아버지에 대한 죄

스러움과 그를 지지하던 손혜영과 그의 아버지가 고초

를 겪게 되자,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한다. 드라마

는 김중태의 고뇌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한일협정 반

대운동 이후에 벌어진 동백림 사건과 민비연 사건에서

수배자 신분이던 김중태가 자수를 결정하는 장면을 영

웅적으로 연출한다. 이로써 김중태를 1960년대 학생운

동의 한 상징이자 대표로서 형상화하고, 당대 청년들의

내적 고뇌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중태라는 인물의 등장은 이 드라

마가 바라보는 1960년대 한국사회의 내부에는 어떠한

열망과 고민이 있었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1960년대의 정치적 변화와 가난을 극복하고 싶었던 당

대 사회의 열망, 그 속에서 탄생한 1960년대 한국의 문

학을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전략이었다. 다만 <명동백

작>에 비해서 문화풍속사적 형상화가 부족한 면이 아

쉬움으로 남는다. 정치적·역사적 사건이 긴박하게 일어

났던 1960년대 중반을 다루고 있기에 정치적 배경 설명

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맥락에 의해 본 드라마의 기획 의도인 1960년대의 문화

풍경과 당시 시민들의 내면이 다소 압도되었다는 한계

는 명료하다.

Ⅲ. 드라마의 문학인 형상 분석:

김지하와 김승옥의 대비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의 한국문학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신념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주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었다. 참여론과 순수론의 대두에는

문학이 삶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였던 것이다.[7] 이러한 측면에

서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 속 김지하와 김승옥은 현

실에 대응하는 당대 문학의 서로 다른 방향을 대표한다.

특히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후반부

에서 김지하의 역할은 정치사회적 이념에 대한 적극적

인 문학의 대응을 보여주는 대표로서 기능한다. 김지하

는 정치적 현실에 정면으로 대항하며 이를 문학적 실천

으로 이어나가는 시인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그

는 현실의 모순에 예민하게 괴로워하는 한편으로, 사회

의 불의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심지 굳은 인물로 그려

진다. 무엇보다 김지하의 내적 고뇌는 드라마의 초반부

터 제시되는 그의 개인적 이력에 기인한 바 크다. 김지

하의 아버지는 좌익 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자수하여

전향하였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애

정과 추억이 남아 있는 낭만적 기질의 인물로 그려진다.

김지하에게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었으나 애정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으로 극의 진행에 따라 변모한다.

극의 초반에서 김지하의 아버지는 좌익 전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면서도 자살 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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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물이다. 김지하의 내면

에 자리한 응어리는 아버지의 자살시도와 연좌제에서

기인한다. 불합리한 제도에 분노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 몇 번이고 죽을 결심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극이 진행될수록 김지하

는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는 특수한

가족사에서 착목하여 하위주체로서의 민중을 호명하는

김지하의 시적 변모[7]와도 닮아 있다. 드라마는 김지하

의 내면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장치를 배치하는데, 바

로 분홍색 구두이다. 김지하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아버

지가 선물한 분홍색 구두를 끝까지 신고 다닌다. 아버

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이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전혜린에 의해 분홍색

구두의 의미가 조명되며 시청자는 분홍색 구두가 아버

지와 김지하를 연결짓는 하나의 장치임을 인식하게 된

다. 붉은색이 아닌 분홍색은 아버지의 전력으로 인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김지하를 향한

아버지의 염려이자 아버지가 지닌 낭만인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면 분홍색 구두를 신은 김지하

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의 조서를 쓰고,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단식투쟁과 민족문화

공연으로 시위문화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시인 김지

하로 활동을 시작한다. 드라마 속 김지하의 변모와 시

인 김지하의 탄생은 기실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과 맞

닿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6.3항쟁을 계기로 그의 아버

지마저도 사회주의 운동 이력으로 인해 연행되어 고초

를 겪는 장면은 대를 이어온 혁명가의 전통이자 비극으

로 그려진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지하는 아버지를 온

전히 이해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

로 결심한다.

수감 후의 김지하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결단하면서

부터 드라마는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흘러간다. 비록

실제로 결행하지는 못하였으나, 협정을 저지하기 위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기에 이른다. 오히려 김지하는 자신

이 돈키호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기분 좋게

웃는다. 거대한 풍차를 향해 돌진하였던 돈키호테처럼

강력한 권력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가는 열정과 정의에

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시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에

피소드이다. 이처럼 이 드라마는 온몸으로 세계를 향해

대항하는 열정을 김지하의 문학관이자 삶, 그리고 1960

년대 중후반, 지식인 청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으로 그려낸다. 1970년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편이 김지하의 담시 ｢오적｣과 함께 마

치는 것 또한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회에 온몸으

로 부딪히는 삶을 선택한 시인의 삶을 통해 1950년대에

서 196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내면적 고뇌와 슬

픔을 보여주려는 드라마의 의도를 시사한다.

한편, 김지하는 아버지를 이해하며 사회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시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서사로 그려내는 데

반해, 김승옥의 서사는 조금 더 감성적인 시선으로 그

려진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삯바느질로 동생들과 함

께 성장한 김승옥은 어머니의 재봉틀로 대표된다. 김승

옥 또한 삶에 대한 고뇌를 지니고 있으나, 그 양상은

김지하와는 전혀 다르다. 김지하가 살아가야 하는 의미

를 찾고자 방황한다면, 김승옥은 가족들의 안락한 삶과

문학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김승옥의 내적갈등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큰

숨을 내쉬는 모습으로 주로 그려지는데, 이는 절벽 끝

에 서서 기침을 토해내는 김지하의 격렬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다소 감성적인 분위기로 그려진다.

특히 드라마의 후반부가 세계와 전면으로 대결하고

담시 ｢오적｣을 완성하는 김지하의 서사에 집중되고 있

다면, 전반부는 김승옥의 내적갈등과 등단한 뒤, 동향의

여대생을 짝사랑하는 감성적인 서사로 채워진다. 사회

주의 운동 이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아버지와

같은 김지하의 격렬한 에피소드와 달리, 김승옥의 서사

는 촛불에 의지해서 재봉틀을 돌리고 바느질을 하는 어

머니에 대한 애상으로 채워진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은 그로 하여금 더 나은 성공의 길이 아닌, 소설

가로 살아도 되는가에 관한 고민에 빠지도록 만든다.

심지어 그가 신춘문예에 응모하게 된 이유 또한 동생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인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지하의 서사와 김승옥의 서사는

대별적인 구도로 그려진다. 아버지의 이력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김지하와 어머니와 가

족을 위해서 글을 쓰고 현실과의 충돌에서 고개를 돌려

야만 하는 김승옥의 구도인 것이다. 이로써 드라마는

모순적인 권력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김지하의 문학과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당대의 현실을 감내해

야만 하는 김승옥의 문학으로 1960년대 문학 지리를 구

현한다. 이는 1960년대의 현실 속 대항 담론으로서 ‘민

중’을 발견하고 권력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김지하의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4, pp.209-216, July 31,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15 -

대응과 고통스러운 자기 세계를 형성하는 김승옥[8]의

구도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이 구도에 따라서 김지하의

시와 서사는 이른바 ‘남성적’이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김승옥의 소설과 서사는 감상적이면서도 여성의 영향

속에서 그려진다.

김지하의 서사가 담시 ｢오적｣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떠올려보자. 분홍색 구

두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아버

지처럼 세계와 정면으로 대항하기를 선택한다. 그의 선

택과 여정에는 자살을 시도할 만큼 괴로워하던 아버지

에 대한 기억과, 잘 모르면서도 그저 마르크스 주의가

좋았다던 아버지의 대사가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반해 김승옥의 서사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

니와 여성들이었다. 김승옥은 바느질하는 어머니와 재

봉톨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자신이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대사를 자주 내뱉는다. 또한

그의 소설 ｢무진기행｣이 창작되고, 드라마 속에서 극화

되는 에피소드에서 그의 내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의 첫사랑이던 여대생이다. 드라마의 결말에서

도 김승옥은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소설 창작에 전념

하기로 한다. 그가 바랐던 삶을 완성한 것처럼, 김승옥

의 가족을 비추는 드라마의 조명과 색감은 따스하고 시

선 또한 부드럽다.

이에 반해 김지하의 서사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격

렬한 어조로 ｢오적｣을 써내려가는 결말로 향한다. 마지

막화인 32화에서 그는 임규택 소리꾼에 의해 가창되는

｢오적｣에 맞춰 춤을 춘다. ｢오적｣이 가창되는 동안 탈

을 쓴 김지하의 춤사위와 함께 <지금도 마로니에는>의

서사가 플래시백으로 펼쳐진다. 가창이 끝나고 탈을 벗

은 김지하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드라마는 완

결된다. 1970년대의 벽두부터 민족문학에 관한 논의가

제출되었던 것처럼, ｢오적｣의 가창으로 마무리되는 드

라마는 1960년대의 끝과 1970년대의 시작을 암시한다.

마치 한 편의 시이자 판소리처럼 1960년대의 격변과 문

학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드

라마는 김지하와 김승옥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형적인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1960년대 사회의 모순과 권력의 탄압 속에서 문화가 무

엇을 말하고 어떻게 한국인의 정신을 구성하였는가를

영상과 서사로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Ⅳ. 결 론

본고는 2005년 EBS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지금

도 마로니에는>을 분석하여 드라마가 영상과 서사를

통하여 1960년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문학의 고민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드라마

는 전작인 <명동백작>에 비해 훨씬 엄숙하고 학구적인

어조를 띤다. 이는 문화예술인의 낭만과 예술적 열정에

집중하였던 전작과 달리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당대

의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드라마는 해설자의 해설을 통하여 6.3항쟁과 한

일협정, 동백림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을 적극적으

로 해설하는 동시에, 실존하는 사회운동가이자 정치가

인 김중태를 중요 인물로 등장시킨다.

이처럼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드라마의 형

식면에서는 <명동백작>의 다큐드라마 형식을 차용하

는 한편으로, 정치적 사건의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인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로써 전작이 주요 공간인

‘명동’을 중심으로 1950년대 중후반의 문화사적 풍경을

그려내었다면,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주요 공간인 대

학로가 아니라 세 명의 인물을 중심에 두고 서사를 전

그림 2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 마지막회의 장면

Figure 2. A scene from the final episode of the drama <Still

in Marronnier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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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다. 이에 따라 이 드라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풍속을 조망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치적 사건

이 한국의 문학과 한국인의 정신에 미친 영향을 짚어낸

다. 특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인 김중태는 부조리

한 현실과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당대 지식인 청년

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또한 김중태의 고뇌는 당대의

한국사회가 놓여 있던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 사이의 딜

레마를 설명한다.

또한 드라마는 두 명의 문인을 등장시켜 1960년대의

한국문학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당대를 대표

하는 작가인 김승옥과 김지하를 통해서 한국문학이 시

대적·정치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내부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준다. 다만 이 드라마의 한

계로 짚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인 김지하와 어

머니의 아들인 김승옥으로 다소 전형적인 구도를 그려

내었다는 점이다. 드라마는 김지하의 서사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다. 김지하의 서사는 반복되는 회상 장면과

함께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진행된다. 권력을 향해 목

소리를 높이는 서사가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반면 김승옥의 서사는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로

형상화된다. 김승옥의 고뇌는 대개가 가족과 이루어지

기 어려운 사랑, 그리고 문학적 고민으로 그의 서사를

그려내는 드라마의 조명과 색감 또한 김지하에 비해 부

드럽고 따스하다. 이처럼 드라마는 다소 전형적인 구도

로 두 문인을 그려내며, 정치적 현실에 대응하는 문학

의 두 가지 방법을 김승옥과 김지하를 통해 서사화한

다. 즉, 감성에 집중하여 피폐한 현실 사회의 풍경을 소

설에 반영하는 김승옥의 방법과 부패한 권력층을 향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정면으로 대항하는 김지

하의 방법이다.

이처럼 드라마 <지금도 마로니에는>은 1960년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국문학을 포착하는 한편으

로,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속도감 있게 포착하여 시청

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또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

하였던 두 문인의 서사를 통하여 정치적 현실에 문학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형상화하는 한편으로, 현재까지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인의 내면에서 군부정치 시

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저항과

내면이라는 다소 전형적인 구도로 형상화하였다는 한

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열정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였던 지식인 청년들의 열정으로 1960년

대를 재구성하고, 드라마의 시선을 통해 한국문학과 당

대 사회의 고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음은 이 드라마

의 분명한 성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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